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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2조원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2조원 이상 확대.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몰아줬다는 지적 때문.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을 제한한다.

또 인터넷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점수를 정확히 책정하는 인터넷은행별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추진

케이뱅크 1.2조 유상증자…카카오뱅크와 '진검승부' 한국경제

케이뱅크는 26일 이사회에서 1조2499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  인터넷은행의 단일 증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

케이뱅크가 대규모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암호화폐 열풍으로 수신잔액이 증가했기 때문. 케이뱅크는 독점적으로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발급

금융위, 9월까지는 금소법 위반해도 제재 없다 이데일리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을 의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 그런데 새로운 조치들이 많아 초반에 창구, 상품 판매 등에 혼란이 컸다

매력 사라진 적금…은행들, 상품 구조조정 e대한경제

은행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이 몰리면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는 반면 적금 등 수신상품에 대한 관심이 줄어 ‘적금 상품 구조조정’에 나서는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5월 25일 기준 677.9조9원. 지난달 말 626.5조원과 비교하면 3주 사이 51.5조원 급증

보험사 부채 듀레이션 50년으로 확대, 중소형사 자본확충 비상 머니투데이

금감원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세칙 개정 예고.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에 자본확충에 비상

보험업법 상 보험사는 RBC 비율 100% 이상,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해 RBC 비율이 200% 이하인 회사들은 자본확충이 시급할 수 밖에 없다.

길어지는 조정장, 거래대금 줄어도 빚투는 '역대 최고' 뉴스토마토

길어지는 조정장에도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만간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 유지

지난 24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3.2조원으로 집계.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4월 말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3조원대를 지속 중

직투 어렵네 랩어카운트 향하는 개미들 서울경제

증시 조정세로 증권사 랩어카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 건수는 201만 3,466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 건 돌파.

가입 고객도 꾸준히 늘어 182만 명에 이르렀고 랩어카운트 가입 금액도138조 원에 달한다. 둘 다 월말 기준 사상 최고치

캐롯손해보험, 1000억원 유상증자…"재무건전성 확보" 이데일리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다고 26일 공시. 기존주주에게 900억원을, 제3자에게 100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방식

캐롯손해보험 지분 51.6%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손보 측은 “캐롯손보가 설립 당시 수립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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